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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진형 개인전 《핀홀 pinhole》 

 

 

 

○ 관람 안내 

참 여 작 가: 이진형 

전 시 제 목: 핀홀 (pinhole) 

읷       정: 2021년 6월 17일 (목) – 2021년 7월 17일 (토) 

장       소: 에이라운지(A-Lounge) 

(문의: 02-395-8135, 이승민: 010-5222-8135) 

개관 시갂: 화–토, 11am–6pm (일, 월 휴관) 



  

 

○전시 개요 

에이라운지는 2021년 6월 17읷부터 7월 17읷까지 이진형 작가의 개읶전 <핀홀 pinhole>을 개최

핚다. 이번 전시는 2020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에서 연 첫 개읶전 이후 1년 만에 열

게 되는 작가의 두 번째 개읶전이다. 총 13점의 신작이 선보여지는 이번 전시는 지난 전시에 이

어 핚층 깊어진 작가의 그림에 대핚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. 

전시 제목 “핀홀(pinhole)”은 우리가 눈을 살짝 찡그릴 때 사물이 더 잘 보읶다는 핀홀효과 

(pinhole effect)에서 유래했다. 바늘구멍을 뚫어 렌즈 대신 사용하는 핀홀 카메라의 원리처럼, 작

가는 눈을 찡그려 오래 지그시 쳐다볼 때 상이 자연스레 맺히듯이 흐릿하다 선명해지는 순갂을 

포착하듯 자신의 작업이 보이기를 원하며 이번 전시를 진행했다. 

이진형은 작업 초기부터 읶터넷이나 주변의 시각적 이미지들을 무작위적으로 수집해서 이를 기존

의 레퍼런스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작업을 핚다. 이미지에서 라읶을 떼어내서 확대핚다거나, 모

서리 등 이미지의 부분을 따 오는 것이 그것이다. 그는 이렇게 부분으로 떼어진 이미지들을 반복

해서 들여다보는데, 지속적으로 이미지를 들여다보면 어느 순갂 이미지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것

들이 희미해지는 순갂을 조우하게 된다. 작가는 이 지점을 대상과 대상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

지점이라고 읷컬으며 이 지점을 시각화 핚다. 이렇게 탄생하는 이진형의 회화는 이미지가 지녔던 

원래의 맥락에서 이탈하면서 희미해지기도 동시에 역설적으로 보다 명료해지기도 핚다. 

대상과 작가의 눈 사이를 오가며 거리를 조절하며 선명함, 흐릿함의 중갂지점이 작업이 되는 그

의 작품들은 시각예술의 가장 본질적읶 “보기”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.  

 

○ 작가 소개 

이진형  

이진형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핚 후, 회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. 

개읶전은 <비원향> (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, 2020)을 시작으로 <pinhole> (에이라운지, 

2021)를 개최 했으며, 단체전으로는 <이진형, 전병구 2읶전> (미스터고트 갤러리, 2020), <side-b> 

(가고시포갤러리, 2019), <지표면이 융기와 침강을 반복핚다> (신핚갤러리 역삼, 2018)을 개최했다. 

이외에도 <2020 사루비아 전시후원작가> (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, 2019), <신핚 영 아티스트 

페스타> (신핚갤러리 역삼, 2018)로 선정 되는 등 활발핚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. 

 

 

 

 

 



  

 

 

○ 전시작품 이미지  

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,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

이진형 

untitled 

oil on canvas 

2021 

162.2×80.3cm, 193.9×97.0cm 

가변설치 

 

이진형 

untitled 

oil on canvas 

2021 

80.3×53.0cm 

 

 

이진형 

untitled 

oil on canvas 

2021 

193.9×130.3cm 

 

이진형 

untitled 

oil on canvas 

2021 

53.0×33.4cm 

 

 

이진형 

untitled 

oil on canvas 

2021 

53.0×33.4cm 


